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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식

나    운   영

   

   옛날 외국 어느 나라에서인가 음악회가 이미 시작된 얼마 후에 어떤 신사 두 사람이 음악회장에 들어가려고 하

니 문을 지키던 안내양이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때 그중의 한 사람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어

른을 알아보지도 못하느냐? 이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시다. 당장 문을 열어라." 그러자 안내양은 말했다. "죄송

합니다만 연주 중에는 누구라도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말을 듣던 대통령은 도리

어 그 안내양을 칭찬하고 잠시 기다렸다가 일단의 연주가 끝난 뒤에야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우리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어떤 규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

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인권 옹호 표어 대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데 있어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하며, 좌석버스를 기

다릴 때에는 반드시 줄을 서야 하며, 길을 건널 때는 육교나 횡단보도를 택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무슨 주간이 많아서 그때마다 플래카드가 거리에 나부끼게 마련인데 이왕이면 주간보다는 

월간, 월간보다는 연간이라고 써 붙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도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단속 기간이 끝나기만 하면 

다시 규율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규율을 지키는 것은 단속하는 순경 때문이 아니다. 즉 순경을 위해

서 지켜 주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솔선수범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몇 해 전 나는 복잡한 광화문 지하도를 걸어가

려는데 세상이 다 잘 아는 유명 인사가 유유히도 우측통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때 그분은 무슨 깊은 상

념에 빠져 무의식적인 거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매우 민망했다. 솔선수범을 해야 마땅할 분이 

저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 말이다.

   길에서 마구 가래침을 뱉는 것은 역시 운전기사만의 특권인가? 새치기를 하는 것은 노인들만의 특권인가? 육

교를 두고 그 밑으로 걸어가는 것은 청춘 남녀만의 특권인가---.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 어째서 나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가?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는 가

혹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다. 자기는 질서를 안 지키면서 남을 비난하는 버릇부터 고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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